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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2018년 4월 15일 주일말씀>

내게 와라. 내게 배워라.

가서 실천하며 가르쳐 주어라

본  문   마태복음 11장 29절

        『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

         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』

1. <주>께 와라. <주>께 배워라. 그리고 실천해라. 그리고 모두에게 

가르쳐 행하게 해라. 그래야 <주의 제자>가 되고 <사도>가 되

고, <사랑하는 신부>가 된다.

2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의 대상>이 되어 살아야 되기 때문

에 주께 배우고 실천해야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나 되어 살 

수 있다.

3. <배우지 않고 행하는 자>는 ‘하나님과 성령과 주의 마음’에 

맞게 행할 수 없다.

4. <주>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배우고 행했기에 ‘구원의 역

사’를 펼 수 있었다.

5. 성경의 모든 말씀을 축소해서 한마디로 한다면, “하나님과 성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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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과 주께 와라. 배워라. 그리고 실천해라. 그리고 모든 자들에게 

전해 주어라. 그리함으로 <제자>도 삼고, <하나님의 사람>이 되

게 하여 시대 역사를 펴 나가라.” 함이다.

6. 하나님과 성령님과 주께 배우지 않고서는, 할 수 없다.

7. <알아야 면장을 한다>라는 말은 “알아야 담장을 벗어난다.” 라

는 말이다. 곧, 안 배우고는 못 한다는 말이다.

8. 배워야, ‘그 차원, 그 주관권’을 벗어난다.

9. 배워야, ‘메시아’도 할 수 있고, ‘목사’도 할 수 있고, ‘지

도자’도 할 수 있다.

10. <안 배운 자>는 ‘따르는 자들’을 인도할 수 없다.

11. 세상에는 ‘종교’에 대해서, ‘정치’에 대해서, ‘세상 삶’

에 대해 가르치는 자들이 많고 많지만 만족하게, 완전하게, 온

전하게 가르치는 자가 없다. 고로 하나님은 시대마다 <메시아>, 

<선지자>, <사사>를 가르치고 보내시어 그들이 ‘하나님의 

육’이 되어 알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.

12. <월명동 자연성전>도 배우고 해야 될 것들이 많다. 그동안 잘

한 것도 있지만, <안 배우고 한 것>은 결국 ‘필요 없는 일

들’이 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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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. <하나님과 성령님과 주의 마음>에 들게, 하나하나 ‘배우고’ 

해야 된다.

14. <신앙생활>도 ‘배워야’ 행할 수 있고, ‘배워야’ 생명들을 

가르쳐서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.

15. <기성인들>은 ‘예수님’을 중심해서 배웠기에 ‘신약말씀’을 

알았지만, <구약인들>은 ‘신약말씀’을 몰랐다. <신약의 주

인>은 ‘예수님’이시니, <예수님>이 가르쳐야 알 수 있다.

16. <구약인들>은 ‘모세의 율법’을 배우고 “다 됐다.” 했지만, 

그것은 ‘구시대 구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’이었다. 하나

님께서 <메시아 예수님을 중심해서 행하시는 일>을 배우고 알

아야 ‘시대 구원의 역사’를 이룰 수 있었다.그러나 <구약 종

교인들>은 ‘예수님’께 배우지 않았다. 고로 몰랐다. 결국 <모

르는 사람들>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악평하고, 결국 십자가에 못 

박아 죽였다.

17. <이 시대>도 ‘시대 주’께 배우지 않아서 모르는 자들이 주를 

답답하게 하고, 괴롭히고, 주가 십자가를 지게 한다. 고로 성령

께서 말씀하시기를 “늘 가르쳐 주어라. 모이면 가르쳐 주고, 

실천하게 만들어 주어라.” 하셨다.

18. <주>는 ‘머리’이니, <주>께 배우고 실천해야 된다.

19. <기성의 교리>는 ‘시대’에 맞지 않는다. 결국 <기성>은 하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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님께서 시대 보낸 자들 받아들이지 않은 고로 ‘성경의 온전한 

말씀’을 전하지 못했다.

20. <이단들>도 ‘이 시대 하나님의 뜻’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. 

결국 그들은 ‘세례요한 격’이 되어 끝난다.

21. <아는 자들>이 시대 역사를 펴 나간다.

22. <배우고 아는 것>이 얼마나 크고 귀한 일인지 깨달아라.

23. <섭리역사>는 ‘시대 보낸 자’가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께 

배워서 삼위가 원하시는 시대 말씀을 전했다. 그 말씀을 듣고 

행함으로 <휴거>를 이루고, 이제는 ‘완전한 부활의 때’를 맞

았다.

24. <모르는 자>는 ‘모르는 채’로 끝난다.

25. <모르는 것>이 얼마나 원통한 일인지 깨달아야 된다.

26. <주의 도>를 배우고, <주의 진리>를 배워야 된다.

27. <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배우지 않은 자들>은 시대가 가도 모

른 채, 매일 안타까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.

28. <배우고 안 자들>은 매일 주와 함께 ‘시대의 뜻’을 펴 나가

고, ‘휴거 차원’을 높이며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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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9. <배우는 데> 있어서 일어나 ‘빛’을 발하고, ‘달리고 뛰어야 

될 때’다. 그때 곧, 지금이다.

30. 약속대로 가르쳐 줄 테니 배워라.

31. <주의 가르침>은 ‘영원한 가르침’이며 ‘온전한 가르침’이

다.

32. <그동안 해온 것>을 두고 “배웠다.” 하지 말고, 다시 배워야 

된다. <만사에 하는 모든 일>을 배워야 된다.

33. <지금 이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>을 배워야 된다. 가르쳐야 된

다. 실천해야 된다.

34. 배우기 위해 더 기도하고, 성령께 깨닫게 해 달라고 기도해라.

35. (성령) 내게 배워라. 가르쳐 주리라.

36. 많은 사람들이 <하나님의 일>을 돕고자 하나, ‘할 줄 몰라서 

못 하는 자’가 대부분이다.

37. 배우면, 할 수 있다.

38. <생명을 지도하는 자, 생명을 가르치는 자>도 배우고 나서 철

저히 알고 가르치면, 모두 ‘그 급의 사람’으로 만들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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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9. <주>께 배우면, ‘주의 급의 대상’이 된다.

40. <배울 때>는 제대로 배워야 된다. <자기 주관>을 가지고 배우

면 안 된다.

41. <배울 때>는 ‘하늘 주관, 주의 주관’을 넣고 배워야 제대로 

배울 수 있다.

42. 섭리사에 온 지 오래 되었으나, 혹은 섭리사에 온 지 얼마 안 

됐으나 <배우고 행하는 자>가 ‘주의 일’을 할 수 있다.

43. <시대 보낸 자>도 세상에 와서 50년 이상 배웠다. 배워서 알기

에 할 수 있다.

44. <지도자들>이 안 배워 놓고, 큰소리치며 자기 생각대로 하니, 

하나님도 주도 보고 책망한다.

45. <앵무새>도 ‘말’을 배우면 그대로 한다. 안 배웠는데, 말을 

잘하는 앵무새는 없다. 모두 배워야 된다.

46. <주>께 배우고 실천하고 가르쳐 주어, ‘지식의 하나님, 지혜의 

하나님’을 증거하여라.

47. <든 것> 없이는 ‘내 놓을 것’이 없다. 자꾸 배워야 ‘머리에 

든 것’이 생기고, 자꾸 내 놓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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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. <시대 말씀>을 보면서 연구하며 배우고, 진실로 기도하고, <성

령>은 ‘주를 증거하는 신’이니 자꾸 성령께 간구하며 함께해 

달라고 해야 된다.

49. <주>께 제대로 배우고, 실천하고, 가르쳐 줘야 된다.

50. 가르쳐 줄 때는 재미있게 가르치되, 권위있게 가르쳐야 된다. 

그리함으로 ‘시대 보낸 자’를 깨닫고 알게 해 줘야 된다.

51. 배우지 않고서는 <시대>도, <주>도, <하나님의 뜻>도 알 수가 

없다. 철저히 배워야 된다.

52. <형식>과 <외식>으로 하면 안 된다. <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>

이니,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된다. 제대로 못 하면, 심히 고

통을 받게 된다.

53. <잘 배우기>, <잘 행하기>, <잘 가르치기>다. 그래야 많이 얻

고, ‘들어가도 복, 나와도 복의 삶’이 연속된다.

◎ 말씀 마쳤습니다.


